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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 
(『긴긴밤』을 읽고)

황주연

엄마와 내가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

음대로 해.”라는 말로 입을 다무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더 속상해하신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들을 때에

는 많이 고민하고 나와 엄마가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물론 엄마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지만 말이다. 엄마

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힘든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다. 엄마

의 걱정은 알지만 그래도 해 보고 싶은 것은 꼭 해 봐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호기심 폭탄 11살인데.

『긴긴밤』을 읽으면서 노든과 나의 공통점을 찾았다. 바로 궁금한 

것들이 많은 눈이다. 코끼리 유치원에 남을 것인지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때에 노든이 들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다.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이 말을 듣고 노든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바람보다 빨리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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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했다.

물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웠다. 아내와 딸을 잃고 

총에 맞고 친구도 빼앗겼다. 악몽에 시달려 밤이 길어졌다. 그러나 

긴긴밤이 되었더라도 노든은 결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포기

하지 않았다. 노든은 노든만의 초원 바다를 찾았고 펭귄은 펭귄만의 

검푸른 바다를 찾았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긴긴밤을 지나야 했지

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노든이 했던 말은 정말 눈

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훌륭한 코끼리는 후회를 많이 하지. 덕분에 다른 날은 전날보다 

더 나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 일들을 수없이 돌이

켜 보고는 해. 그러면 후회스런 일들이 떠오르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 그때 바깥세상으로 나온 

것도 후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야.”

엄마가 걱정하는 긴긴밤이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만

의 바다를 찾은 노든처럼 나도 나의 푸른 바다를 찾고 싶다. 바람보

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나만의 푸른 바다. 아직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

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용기를 갖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푸른 바

다를 만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나에게도 노든처럼 절대로 후회

하지 않는 것이 생기겠지.




